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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남해각 바다도서관 도서 기증받습니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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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해각에 바다도서관 조성 추진…11월 30일까지 이메일로 접수

남해각 전경.

 

 남해관광문화재단은 여행자 플랫폼 ‘남해각’에 ‘바다도서관’을 조성·운영하기로 하고 도서관에 전시될 도

서를 기증받는다고 31일 밝혔다.

 남해관광문화재단은 남해 여행의 출발점인 남해각의 매력을 강화하고,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공유하

며 여가를 즐기고 체류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남해각에 바다도서관을 조성하기로 했다.

 이에 따라 지역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최근 10년 이내 출판된 국내 도서를 기증받을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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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남해각 바다도서관 조성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오는 11월 30일까지 재단 홈페이지 알림마당 고시공고

게시판 내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이메일(namhaegaklib@gmail.com)로 접수하면 된다.

 기증 도서 표제지 내 기증자의 이름, 기증 날짜 등을 기입하고 남해관광문화재단에서 감사장을 전달할

예정이다.

 남해관광문화재단 조영호 본부장은 “남해각의 지리적·공간적인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대중의 인지도

를 높이기 위해 바다도서관 조성을 계획하게 됐다”면서 “지역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여가문화를 향유하

고 교류하는 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알렸다.

 한편, 남해각은 지난 2021년부터 남해관광문화재단이 남해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.

 지난해 ‘경남 유니크베뉴’ 선정을 시작으로, ‘남해여행의 시작이자 끝’이라는 콘셉트로 다양한 여행자 편

의서비스의 제공은 물론, 남해 대표 관광기념품을 발굴해 전시·판매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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